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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국회의마지막숙제가맹사업법,
김진표의장의책임있는마지막모습을기대한다

1. 오늘(5/28) 21대국회본회의에서가맹본사와점주단체의상생협의를강화하는

가맹사업법개정안처리가무산되었다.해당법안은지난 4월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야당들의합의로제적의원 5분의 3이찬성했고오늘본회의부의까지

되어처리만을앞두고있는상황이었다.그러나김진표국회의장은마지막순간에

‘여야합의’가우선이라며끝끝내본회의안건으로상정하지않았다.앞에서는민생을

운운하면서도대표적인민생법안인가맹사업법의처리를막아세운국민의힘을

강력히규탄한다.국민의힘은더이상입으로만민생을운운하지말고오늘이라도

가맹사업법처리에즉각협조하라.김진표의장또한 22대국회로공을넘기지말고

내일이라도즉각본회의를다시열어자신의책임을다해야한다.

2. 가맹사업법개정안은소상공인가맹점주들의권익을보호하고,거래조건협상을위해

본사와의상생협의를보장하는취지의대표적인민생법안이다.대기업본사의

불공정거래,갑질행위에대응하기위한단체협상권을보장함으로써기울어진힘의

균형을맞출수있도록하는유일한수단인것이다.그러나여당은 ‘대기업주도의

성장’에혈안이되어기업규제완화,감세입법만고려할뿐,가맹점과중소상인

점주들의민생문제는등지고있다.총선참패이후에도기어이 ‘반민생정당’으로

600만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염원을저버릴셈인가.

3. 이런상황에서앞장서서여야의합의를중재하고도출해민생입법을추진해야할

국회의장이 ‘여야합의’를운운하며뒷짐을지는것은자신의책임을방기하는것이다.

김진표의장은이제라도여야가합의할수있도록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만약

내일까지도여야가합의를이루지못한다면본회의를열어즉각가맹사업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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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한다.김진표의장의마지막모습이 ‘여야합의’만운운하다어렵게

본회의까지올라온민생법안을내팽게친무책임한정치인이아니라,자신의임기

마지막날까지민생입법을챙긴 ‘책임있는정치인’으로기억되길바란다.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국회마지막날까지김진표의장의선택을똑똑히

지켜보고기억할것이다.끝.

▣성명 [원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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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c8VWh3T4unWVtcPaVbBn7ai5EuRds_AUOCqjCymJJXo/edit?usp=sharing

